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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친일매국정치를 강력 규탄하며

친일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즉각 경질하라

오늘은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광복을 기쁨을 나눠야 할 경축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담한 친일매국정치로 대한민국 광복절의 숭고한 

정신까지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부정, 백
선엽에 대한 친일 행위 문구 삭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 사도광산 

유네스크 등재를 찬성하는 대일 굴욕외교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왔습니다.

여기에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국가교육위원장, 진실화해위원장, 동북아역사

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이어 독립기념관장까지 뉴라이트 친일세력에 

넘겨주는 친일 역사 쿠테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신민이

었다”고 말하는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을 맞아 취임 첫 행보로 친일파 명예회복에 팔걷고 

나서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민족정신을 모욕하는 자를 다른 자리도 아닌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인 친일매국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일본 총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



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자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능멸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충절의 고장 충북도민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역사능멸 친일굴종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역사와 민족 앞에 죄인이 되려고 한다면, 불의한 권력

으로는 막지 못할 대한국민의 거센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있는 친일 뉴

라이트 학자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서 즉각 경질하고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하나! 건국절 논란을 부추겨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파괴하려는 만행을 당장 멈추고 헌법에 명시

된 이 사실을 국민들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하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 등 취임 이후부터 계속된 친일매국

정치를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고 국가와 민족의 편에 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

해 노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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